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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태일 3법 국민청원 10만 달성…공은 국회로
 김한주 기자  승인 2020.09.22 09:28

민주노총 "노동자 권리 보장, 우리 손으로 쟁취"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10만 통과

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안 지난 19일 달성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자가 22일 오전 9시 20분을 기점으로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‘전태일 3법’이 국회로 넘어가

게 됐다.

앞서 근기법 및 노조법 개정안 국민청원은 지난 19일에 10만 청원을 완료했다.

민주노총은 “전태일 3법이 국민청원 10만을 넘어 이제 국회로 간다”며 “10만을 돌파하게 된 것은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2500만 모

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.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, 현 시기 민주노총에게 주

어진 자랑스런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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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. ⓒ 김한주 기자

이어 “‘전태일 3법, 우리 손으로’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가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라는 것 또한 큰 성

과”라며 “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대체로 가진 자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

변했다.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,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

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했다”고 전했다.

끝으로 “50년 전 더 엄혹했던 시기 전태일의 투쟁을 떠올리자. 전태일 이후 우리는 한걸음씩 전진했고,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동자의

힘은 50년 전에 비해 더 성장했다. 노동자, 민중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갈등은 첨예해지기 마련이다.

그럴수록 노동자, 민중의 세상이 다가온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자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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